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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,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
추가 투입

 - 장바구니는 가볍게 할인혜택은 무겁게,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중동전쟁 및 유가·환율 

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「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」의 

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하였다. 기존 본예산 1,080억원에 더해 추경 

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,580억원 규모에 달한다.

 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

및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여 

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  우선,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. 

4월에는 당근·양배추·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중에 있으나, 5월에는 9개 

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.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따른 잠재적 

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외·토마토·파프리카 등 

시설과채를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, 가축전염병 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

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  * 5월 할인품목 : 배추·양배추·양파(4.30~5.13), 토마토·참외·애호박(5.7~5.13), 파프리카(5.21~5.27), 

계란·닭고기(~5.27)

  * 한우,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판매 추진(돼지고기 4.22.~, 한우 4.27.~)

  또한,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소유통경로의 

지원 비중을 당초 계획인 55%에서 58%로 상향 조정하여 전통시장, 중소형 

마트,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지역 상권 

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할인 

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

- 2 -

  아울러, 명절에 발행 및 할인 판매되는 농할상품권의 경우 기존 전통시장

으로 한정되었던 가맹 범위를 농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포 등 

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. 다만, 

할인율은 기존 30%에서 20%로 조정하여 과도한 할인으로 인한 가수요 

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.

 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“중동전쟁 등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

이번 추경을 계기로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

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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